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보내는 3 월의 

기도 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 27- 29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곳 딱나는 긴 여름이 끝나고 이제는 해가 지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낮에는 아직까지 덥습니다. 

한국과 겨울은 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 오고 있겠지요.. 

지난 해 연말부터 정치적으로 어수선했던 페루는 이제는 많이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아원 이야기 

 지난 해부터 고아원 에드와르도의 언청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알아보았는데 아레끼빠에 있는 병원에 예약이 

되어서 고아원의 책임자와 함께 에드와르도를 데리고 

지난 3 월 중순에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딱나에서 

자동차로 6 시간 거리에 있는 페루의 제 2 수도인 

아레끼빠에 가서 언청이 수술을 위한 의사의 소견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3 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입과 

얼굴 수술을 하게됩니다. 아이가 끝까지 잘 버텨주고 

아이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지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번에는 1~3 월까지의 긴 방학동안 글을 못 읽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노에미는 12 살인데도 

글을 몰라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고, 글을 읽지 못해 

성경공부 시간에는 늘 표정이 어두웠는데 노에미를 

시작한 공부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 7 명의 아이들이 

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노에미가 글을 읽자 찬양을 

열심히 따라 부르는 모습에 주님께 그리고 섬겨준 

리더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암송 

시간에 저에게 뛰어와서 “이모 저 오늘은 요절을 

외웠어요” 하며 자랑하더군요. 

 

소년원 이야기 

 소년원에는 여자 아이들 22 명과 남자 아이들 8 명이 

굳게 닫혀있는 각각 다른 건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상황(자신의 문제, 부모의 부주의)으로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부모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데려 가지 않으면 18 살까지 소년원에서 

살다가 나가야 합니다. 소년원에서 18 살이 되어 

생존을 위해 세상으로 나갈때 아무런 준비없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동안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용, 네일 기술, 한국어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알도록 

성경공부를 4 팀으로 나눠어 매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 월 부터 시작한 성경쓰기 (잠언, 

요한복음)를 마친 아이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8 명의 학생들이 잠언과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선물을 받고자 

시작한 성경 쓰기였지만 성경공부를 

할때 많은 깨닫음을 받은 것을 알게되어 마음이 흐믓합니다. 성경을 쓰고 상을 받는 것을 본 

성경공부에 참석하지 않았던 다른 아이들이  뒤늦게서야 자신들도 쓰겠다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고아원과 소년원의 아이들에게 전한 복음이 특히 소년원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살던 우리가 심어준 복음의 씨앗이 자라 훗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아원과 소년원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페루의 끝자락 딱나에서 장인성/장에스더 선교사 드림 

기도제목 

      1 사역(한국어 학원, 기술학원, 현지인교회 말씀공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2. Mision Shamma 를 통해 고아원의 아이들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고 자랄 수 있도록 

3. 소년원에서의 성경공부(4 팀)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4.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 할 수 있도록  

 


